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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천시, 상춘객 방역ᆞ식품안전 불안감 없앤다
- 3월 23일까지 봄꽃 탐방지 등 나들이 시설 주변 음식점 및 푸드트럭 일제점검 -

○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봄나들이 철이 다가옴에 따라 유명 

행락지에 꽃 탐방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, 유명 관광지 내ㆍ주변 

음식점 및 푸드트럭에 대한 방역ㆍ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 

○ 이번 점검은 3월 17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되며, 점검대상 업소에서 

조리되는 김밥, 핫바 등을 비롯한 조리음식에 대해 수거검사를 함께 

실시한다.

○ 주요 점검내용은 코로나19의 재유행을 막기 위한 방역점검과 식중독 

등 식품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위생 점검이 병행 실시되는데, 테이블 등 

감염위험을 줄이기 위한 권고사항을 중점 홍보할 예정이다. 

○ 그 외에도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,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

변질된 식재료의 사용 등을 살펴보고, 수거검사를 통해 식중독균 등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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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할 예정이다. 

○ 위반업소는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되며, 

특히, 방역수칙 미 준수 업소에 대하여도 집합금지, 고발, 구상권 

청구 등이 조치될 수 있는 만큼 봄철 행락지 주변 음식점의 철저한 

업소관리가 요구된다.

○ 시는 점검으로 인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소를 방문하는 점검반

에게 마스크, 위생가운 및 장갑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

하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.

○ 최창남 인천시 위생정책과장은 “코로나19와 겨울철 움츠렸던 마음에 

위안을 삼고자 하는 시민분들의 안전을 위한 노력은 최선을 다 

하겠다”며, “코로나19의 재유행을 막기 위해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

하시어 최대한 나들이를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.”고 말했다.


